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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 참여자의 기본심리욕구가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 
-참여동기의 매개효과와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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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Flourishing in Park Golfer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es and Moderating Effect of Serious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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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파크골프가 참여자들의 플로리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였다. 광주·전남 지역의 파크골프
이용자 대상으로 회수한 유효 설문지 382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변수, 참여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2변수, 진지한 여가와 플로리싱은 단일 변수로 측정하였다. 첫째,
자기결정이론을 적용하여 기본심리욕구와 참여동기가 직접적으로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본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은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참여동기인 내적 동기, 외적 동기도
모두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기본심리욕구가 충족이 되면 참여동기도 강화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셋째, 기본심리욕구의 유형별, 참여동기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참여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본심리욕구와 플로리싱 간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율성의 
경우 유의한 조절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플로리싱을 개선시키지만
참여동기의 촉진을 통하여 플로리싱 개선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고, 진지한 여가 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유능성이
나 관계성보다는 자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파크골프 경영에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whether park golf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lourishing of participants. The data of 382 valid questionnaires completed by park golf participants in 
Gwangju and Jeonnam were analyzed.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1) Self-determination 
theory-based analysis showed basic psychological needs, such a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and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es have a positive effect on flourishing. 2) The analysis also
showed that participation motives were strengthened when basic psychological needs were satisfied. 3) 
The mediating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es were verified, and 4) autonom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satisfy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improves flourishing and that its beneficial effect on flourishing can be strengthened by enhancing
participation motives. In addition, the study shows that participants who treat park golf as a serious 
leisure activity need a marketing strategy that can satisfy autonomy rather than competence or 
relatednes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Cooperativ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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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여가가 웰빙(well-being)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은 많
은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1]. 여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면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
으키는 강력한 동인이다[2]. 사람들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만족, 긍정적 기분 상태, 스트레스 감소 등에 긍정
적인 효과를 미친다[3]. 여가활동에는 예술과 문화, 취미, 
스포츠, 사교, 자원봉사, 자연에 기반한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4], 파크골프도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볼 
수 있다. 여가활동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파크골프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의 원인을 파크
골프 참여자가 얻는 신체적 및 심리적 혜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재훈 등(2020)은 파크골프 참여자가 헬
스케어 여가인지를 높게 인지할수록 심리적 행복감을 높
게 인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5]. 이종하(2009)는 
사회적 행복감을 초점을 맞추어 신체장애자들의 파크골
프 참여가 사회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
혀내었다[6]. 심창섭과 허진영(2006)은 노인의 파크골프 
참여가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7]. 이선애(2010)는 12주간의 파크골프의 규
칙적인 운동이 심리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심리적인 정신건강의 변화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8].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여가활
동으로서 파크골프 참여자가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중 심리적 혜택인 플
로리싱(flourishing)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파크골프 참여자들이 플로리싱을 증대시키는 과정에
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을 적용하고자 한다[9].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행동 변화에 대한 시작과 유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동기의 유형을 정하고 이러한 동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이론이다[10]. 인간은 보상, 처벌 등의 외적 요
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자의적
으로 결정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서 주
체성, 노력, 자기 결단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신
념이 중심이 된다. 파크골프에의 참여 여부는 개인에게
는 선택의 대상이므로 개인의 행동이 스스로 동기부여되
고 스스로 결정되는 경우에 웰빙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

다. 이는 자기결정성과 웰빙 간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파크골프 참여자의 웰빙을 분석하는 데 자기
결정이론이 적합할 것이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내재적 동기를 갖기 위해 자율성
(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등과 같은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 
요소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다[11]. 어떤 행동에 대하
여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흥미에 의해 중요한 것
을 선택하며, 가치 있는 결정이었다고 지각할 때 자율성
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11]. 자율성을 가지면 자신
의 삶에 있어서 소신으로 책임감 있게 이루어 내고자 하
는 동기가 강화될 것이다. 개인이 유능성을 지각할 수 있
는 환경이라면 내재적 동기 역시 커질 수 있다. 반면, 개
인을 둘러싼 환경이 개인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을 억제
하거나 감소시키는 환경이라면 내재적 동기 역시 감소하
게 된다. 유능성이 지각되면 내적인 동기가 발전되고, 외
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으로 자기통제가 촉진되고 자신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기성취적인 목표를 자율적인 
결정으로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다. 관계성을 추구하는 
개인은 본인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고 인지할 때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긴다는 개념을 해석할 때에 효과
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이
다[12]. 진지한 여가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단순한 시
간 소비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여가활동을 삶의 중심으
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참여자의 여가 경험을 이
해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이론이다[13]. 파크골프 참여
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진지한 여가 개념을 적용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즉 진지한 여가를 위해서는 여가 활
동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구가 요구되고, 참가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된 역량을 사용하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참여하는 동안 도전적인 상황
을 해결하며,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에 몰
입하여 유지하여야 하는데[14], 이는 파크골프 참여자의 
특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여
가활동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높은 기술 수준뿐만 아
니라 경기력 향상을 추구하고 이러한 참여 과정을 통해 
자신이 참여하는 종목에 재미를 느껴 그 활동에 적극적
이면서 지속해서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참여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거나 해당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 규정될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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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파크골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결정이론의 관
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①기본심
리욕구나 참여동기가 개별적으로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
향, ②기본심리욕구가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③기본심
리욕구가 참여동기를 매개하여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 
④기본심리욕구가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
한 여가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와 참여동
기, 플로리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구한 최
초의 연구로서 후속 연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플로리싱
웰빙 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웰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웰빙은 쾌락적 관점[16]과 자아실현적 관점
[11]에서 각각 측정되었다. 쾌락적 관점의 대표적 연구자
인 Diener(1984)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행복하다고 느
끼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웰빙 척도
를 개발하였다[17]. 반면 Ryff(1989)는 쾌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웰빙은 부분적인 측정밖에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면서, 인간의 성장 및 발달, 사회에서
의 기능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기실현적 관점의 
심리적 웰빙이 더 나은 측정도구라는 주장을 하였다[18]. 
그러나 주관적 웰빙만으로는 정서적인 것만을 측정하고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측
정하지 못하고 있고, 심리적 웰빙을 통한 측정은 정서적
인 부분에 대한 측정을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플로리싱이 웰빙 측정의 대안으로 제시되었
다. 플로리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펼
치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상태
를 의미한다[19]. 플로리싱은 기존의 삶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좋은 감정(feeling Good)의 쾌락적 
관점(hedonic view)과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자신의 잠
재력을 실현하는 자아실현적 관점(eudaimonic view)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2.2 기본심리욕구와 동기
자기결정이론 관점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들

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

고 또 관계를 맺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기 때문에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과 같은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개
인이 웰빙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11]. 특히 스포츠 
영역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
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20]. 자율성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 주도적이거나 개인의 결정
력이 많이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유능성은 개인이 여가
활동을 경험할 때 주어진 사회적 환경과 자신의 역량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목
표나 결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며, 관계성은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
들의 배려와 관심 또는 상호 신뢰를 통해 개발되는 감정
이다. 이러한 기본심리욕구는 보상이나 외부 압력 등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10]. 기본심리욕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
도가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혹은 강요된 것인지를 구분
하는 기준이 되며,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지각하면, 행동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하
는 확률이 높다. 파크골프 참여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요인 중 자율성, 관계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운
동 전과 후에서는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21]는 파크골프 참여자에 대한 
기본심리욕구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기(motive)는 인간의 행동 이유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견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동기는 
조절 수준에 따라서 크게 내재적(intrinsic) 동기와 외재
적(extrinsic) 동기로 분류한다. 내재적 동기는 자기결정
적인 동기에 의해 결정되는 내재적 조절에 의해서 행동
이 시작되며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 행동하는 것으로 행
동을 지속시키는 힘의 근원이 개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외재적 동기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압력으로 인
하여 행동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 조절이 외부에 있으며, 
행동 자체보다 결과가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11]. 동기상태이론(motivational states theory)
에서는 동기의 좌절 상태가 스트레스, 동기의 충족 상태
가 웰빙이라고 본다[22]. 이는 동기와 웰빙 간의 관련성
을 시시하고 있다. 

2.3 진지한 여가
진지한 여가 활동은 시간을 지속해서 투자하고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험 및 기술습득을 하며, 개인의 수준이 향
상되며, 여가 전문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23].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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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진지한 여가는 현대인의 적극적인 여가 참여 
형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다[24]. 진
지한 여가의 높은 수준은 활동에 대한 참여 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여가활동의 참여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25]. 진지한 여가의 6가지 속
성은 인내심(perseverance), 경력 발전(career development), 
상당한 노력(significant effort), 지속적 혜택(durable 
benefits), 독특한 기풍(unique ethos), 강한 정체성
(strong identification)으로, 이러한 6가지 속성은 일상
적 여가(casual leisure)와 진지한 여가를 구별해주는 기
준이 된다[26]. 진지한 여가의 속성은 파크골프 참여자에
게도 공유되는 개념이다. 첫째, 인내심은 여가활동을 지
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나 불안, 실패나 좌절 등
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여 느끼는 긍정적
인 감정을 의미한다. 파크골프의 경기를 완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통과해야 하는 홀도 많다. 코스 
설계 시 어려운 홀을 적당히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홀을 무사히 통과하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
이다. 둘째, 경력 발전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
해 전문화된 지식과 훈련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일반 
골프보다는 덜하지만 파크골프를 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파크골프 참여자들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지한 여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당한 노력은 지속적 여가활동을 위해 지식, 훈
련, 기술을 자발적으로 습득하고자 상당한 수준의 개인
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파크골프의 전문
성에 대해 인지를 하는 참여자가 개인적인 열망을 가지
게 되면 개인적으로 상당한 노력, 즉 정기적으로 훈련하
고 지식과 경험을 얻고 특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
가 부여된다. 넷째, 지속적 혜택은 지속적인 여가를 통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욕구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
다. 파크골프의 기능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진지한 여가활동으로 파크골
프를 지속하면 이러한 혜택이 획득될 것이다. 다섯째, 독
특한 기풍은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독
특한 신념, 가치, 도덕적 원칙, 규범이다. 파크골프는 매
너를 중시하는 여가 활동으로 그들만의 행동과 사고 방
식을 가지는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마지막으
로 강한 정체성은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을 여
가 활동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여가참여자들이 자신들이 
참여하는 여가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타인에게 자신
의 여가에 관하여 스스로 표현하려고 하는 성향을 의미
한다. 

3.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파크골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졀정이론의 관
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
로리싱에 미치는 요인으로 기본심리욕구, 참여동기, 진
지한 여가 등을 고려하였다.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
능성, 관계성으로 구분하였다. 자기결정이론을 적용하면 
파크골프 참여자의 경우 기본심리욕구가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기본심리욕구와 동기가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한
다. Fig. 1에서 원문자는 가설을 표기한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기본심리욕구와 참여동기가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
Deci & Ryan(2000)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율성, 관

계성, 유능성의 기본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
가 충족될 때 심리적 안녕감이 증진된다고 하였다[11]. 
남정훈 등(2010)은 기본심리욕구의 세 가지 욕구들이 심
리적 안녕감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27]. 정우
영(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욕구의 지지가 심
리적 웰빙, 삶의 만족과 같은 동기의 긍정적인 결과를 촉
진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양 체육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는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20]. 진현주 등(2013)은 댄스 동호인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댄스 스포츠 참여자들은 스
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율성과 관계성에 따라 선택하
고 참여함으로써 행복감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8]. 정진영(2023)은 노인의 댄스에 대
한 기본심리욕구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또한 긍정 자아존중감과 부정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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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9]. 박병훈
(2023)은 실버세대 파크골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자율성과 관계성만이 심리적 행복감 유의한 직접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플로리싱애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여동기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
한 연구들이 있다. 박종임과 안민주(2015)는 노인의 파
크골프 참여동기가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고, 노년기의 여가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파크
골프는 노인들에게 여가만족을 통해 생활만족을 이끌 수 
있는 놀이문화임을 강조하였다[31]. 신양호와 조규청
(2015)은 실버세대 파크골프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 
및 참여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32]. 최용석 등
(2018)은 운동 참여동기, 플로우 경험, 참여만족, 행동의
도의 관계에서 실버세대의 여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파
크골프는 실버세대에게 여가만족을 통해 생활만족을 이
끌 수 있는 여가문화임을 강조하였다[33]. 이지혜(2020)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실버세대의 파크골프 참여동기 
중 ‘즐거움 추구’와 ‘건강추구’가 심리적 행복감의 하위
요인인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참여동기
의 ‘기술개발’, ‘건강추구’, ‘즐거움 추구’가 심리적 행복
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34].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참여동기는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참여동기의 매개효과 
남정훈과 강지훈(2010)은 여가 스포츠 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자율성은 무동기와 내적 동기에 
정적 영향을, 유능성은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및 무동기
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다[27]. 이상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참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aron & Kenny(1986)는 어떤 변수가 매개변수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35]. 첫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a), 두 번째 단계로 매개
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b). 세 번

째 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c).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a와 b 두 가지면 매개효
과의 전제조건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36].

가설 3은 기본심리욕구가 참여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a)에 해당한다. 가설 2는 참여동기가 플로리싱
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b)에 해당한다. 가설 2와 가
설 3을 바탕으로 참여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가설 4를 설정한다. 

【가설 4】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참여동기를 매개로 
하여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 
진지한 여가 참여자는 여가활동을 자기 삶의 일부와 

환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며, 높은 열정과 몰
입을 통해 여가활동에 임하므로 진지한 여가 참여는 다
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37]. Kraus(2014)는 진지
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만족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받는 것을 밝
혀내었다[38]. 사람들이 진지한 여가에 참여할 때는 삶의 
만족, 의미와 목적, 행복, 삶의 질, 건강, 긍정적인 감정 
경험이 증가한다[39]. 진지한 여가를 통하여 기술과 지식
이 향상되면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이 제고되고 그 결과 
웰빙이 개선된다[40]. 또한 특정한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삶에 의미와 목적을 제공할 수 있고, 결과
적으로 인지된 웰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40]. 국내에서도 황선환 등(2011)은 진지한 여가가 
성인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
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24]. 안병욱(2013)은 여가활동
을 하는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가활동 참
여자들의 진지한 여가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41]. 김형훈(2013)은 진지한 
여가와 여가몰입, 행복감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진
지한 여가를 통한 몰입의 경험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
한 변수라고 하였다[42]. 방신웅 등(2015)은 진지한 여
가 참여자들의 적극적 태도와 자세가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43]. 특
히 파크골프를 대상으로 이현진 등(2022)은 진지한 여가
로서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삶에서 긍
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44]. 김준
(2012)은 여가스포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요인인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이 
진지한 여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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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여가스포츠 참가자들이 일상적 
여가가 아닌 진지한 여가로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지한 여가는 기본심
리욕구나 주괸적 웰빙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
구가 대부분이지만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도 있다. 김병훈과 서광봉(2015)은 진지한 여가 참
여자가 여가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체험을 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나 상황적, 금전적, 입지적, 시간적 
제약과 같이 부정적인 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46]. 참여자가 높은 수준의 진지한 여가를 위해 많은 시
간을 투자하고 몰입하게 되면 운동중독을 경험하거나 가
족과 여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
래할 수 있다[47].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효과가 가능하
다는 점을 참작하면, 진지한 여가로서 파크골프에 참여
하더라도 자신의 기본심리욕구와 적합해야만 플로리싱이 
증대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플로리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진지한 여
가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5
를 설정한다. 

【가설 5】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은 진지한 여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3 측정도구
기본심리욕구는 지정미(2017)가 골프에 적합하도록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
[48]를 파크골프 이용자가 답하기에 적합하도록 중복되
는 문항을 통합하여 수정한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
율성은 자발적 참여, 생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스스
로 결정, 유능성은 잘 친다는 평가를 받음, 기술 습득의 
빠름, 소질이 있다는 인식, 관계성은 동반자와의 관계 개
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동반자에 대한 태도 
향상 등으로 구성하였다. 

참여동기는 정용각 등(2021)이 개발한 수정된 골프참
여 동기척도(GPMS: Golf Participation Motiv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49]. GPMS는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파크골프 이용자가 답하기에 
적합하도록 중복되는 문항을 통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의 인기를 반영하여 연구자가 하나의 문항
을 추가하여 12문항으로 조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내적
동기(파크골프가 재미있어서 친다. 파크골프를 치면 즐
겁다), 힐링동기( 넓은 그린 위를 걷는 것이 좋다, 파크골
프장에 나가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건강동기(건
강을 위해서 친다,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 친다), 교류동

기(새로운 사람과 교류하기 위해서 친다. 친구나 지인들
과의 친목을 위해서 친다), 경쟁동기(파크골프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 친다, 내기에서 잘하니까 친다), 무동기
(파크골프는 나에게 안 맞다, 파크골프를 왜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
하였다. 

진지한 여가는 김미량(2009)이 개발하고 김미량(2015)이 
재정립한 진지한 여가 척도(SLSII)를 사용하였다[50,51]. 
이 척도는 야구, 테니스, 스쿼시, 마라톤, 배드민턴 등과 
같은 여가스포츠 활동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파크
골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파크골프 이용자가 답하기에 적합
하도록 중복되는 문항을 통합하여 총 6개의 하위요인과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인내(파크골프에는 꾸준
히 참여한다, 곤란한 일이 생겨도 이겨낸다), 여가 전문
성(전문 지식이 있다, 경력을 주위에서는 인정해준다), 
개인적 노력(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평시에도 노력한다, 
관련 지식을 습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지속적 혜
택(성취감을 준다, 내 삶에 여유가 생겼다), 여가 정체성
(주변사람에게 파크골프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내 삶의 중심이다), 독특한 기풍(열성적인 사람에 
대하여 공감한다, 동질감을 느낀다). 

주관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을 통합한 개념으로 Seligman
은 플로리싱을 제안하고 구성요인인 긍정적 정서, 몰입, 
긍정적 관계, 의미, 성취 등으로 각 요인의 앞 철자를 따
서 ‘PERMA’로 명명하였다[52]. Butler & Kern(2016)
은 Seligman의 PERMA를 측정하는 PERMA-Profiler 
문항을 개발하였다[53]. 본 연구에서는 Butler & 
Kern(2016)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 긍정적 정서(기
쁨, 긍정적인 기분, 삶에 만족감), 몰입(일에 몰두, 일에 
재미와 흥미, 시간 가는 줄 모름), 관계(주위의 도움과 지
지, 주위의 사랑, 인간관계에 만족), 의미(의미있고 목적
있는 삶, 일의 가치, 삶의 방향성), 성취(설정한 목표를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 책임을 충실
히 이행)의 5가지 하위요인과 전반적 행복 1문항(모든 것
들을 종합해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측정하였다. 성
별변수는 여자는 0, 남자는 1인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
용하였다. 경력변수는 골프를 친 경력기간을 연 단위로 
측정한 연속변수이다. 연령은 10세를 간격으로 측정한 
연속변수이다. 연령변수는 10대는 1, 20대는 2, 70대는 
7 등으로 측정한 연속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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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광주, 

전남 지역의 파크골프에 한정하였다. 파크골프 이용자를
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40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
았다. 기간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8일
까지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400명에 도달하
면서 종료하였다. 설문지 회수 후 연구자가 직접 결측치
가 없도록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불성실한 18개 설문지
를 제외하고 382개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
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199명으로 52.1%를 차지하고 
183명인 남성보다 비중이 높았다. 경력은 1-5년이 180
명으로 47.2%의 비율을 보이며 10년을 초과하는 응답자
도 11명(2.9%)이었다. 경력기간의 평균은 3.4년이었다. 
연령에서는 60대가 187명으로 49.0%를 차지하면서 가
장 높은 순위를 보인다. 60대 이상을 계산하면 253명으
로 66.3%를 차지하면서 3분의 2에 이르고 있다. 직업은 
주부가 117명(30.6%)로 가장 많이 파크골프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영업이 95명(24.9%)으로 그다음 순위를 보인
다. 이를 통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파크골프 이
용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거주지역은 
목포시가 229명(59.9%)을 차지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신뢰성 검정은 Cronbach’s α를 이용하고 Nunnally 
(1978)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0.7을 상회하면 신뢰성
이 있다고 판단하고[54]. 타당성 검정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수행했다. 가설 검증은 Hayes가 개발한 PROCESS 
macro 모델을 사용하였다. Hayes(2018)는 최종 모델
만으로 개별 효과가 충분히 분석될 수 있다고는 하였으
나[55],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접효과를 
PROCESS macro를 사용하지 않고 회귀분석으로써 검
증하였다.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모델 4로써, 조
절효과는 PROCESS macro 모델 1로써 검증하였다. 조
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오면 조절효과의 양상은 그래
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 기준을 5% 
이하의 유의확률로 설정한다.

4. 분석 결과

4.1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이 모두 

기준치인 0.4를 초과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은 74.719%
이었다. 3개 요인은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는 자율성 .751, 유능성 .885, 관계성 .816로 산출되
었다. 

참여동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이 모두 기
준치인 0.4를 초과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은 65.764%이
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내적동기, 힐링동기, 건강동기, 교
류동기, 경쟁동기, 무동기 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내적동
기, 힐링동기, 건강동기, 교류동기가 하나의 요인으로 수
렴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내재적 동기로 분류하
고 경쟁동기는 외재적 동기로 분류하였다. 무동기는 파
크골프를 통한 플로리싱의 향상을 연구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Cronbach's α 는 내재적 동기 .882, 외재적 동기 .837
로 산출되었다. 

진지한 여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2개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이 모두 
기준치인 0.4를 초과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은 65.261%
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내, 개인적 노력, 지속적 
혜택, 여가 정체성, 독특한 기풍 등의 5개의 요인이 하나
의 요인으로 묶였고, 여가 전문성이 단독 요인으로 추출
되었다. 첫 번째 요인의 누적분산비율이 54.355%로 나
와 50%를 초과하고 있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누적 설명
분산이 보통 50-6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Hair et al.(2010)의 견해[56]를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
는 모든 요인의 합산점을 진지한 여가의 점수로 사용하
였다. Cronbach's α는 .903이었다. 

플로리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 추출되었으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5
개의 하위요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추출되지 않고 있
다. 첫 번째 요인의 누적분산비율이 55.930%로 나와 
50%를 초과하고 있어서 진지한 여가의 경우와 같이 모
든 요인의 합산점을 플로리싱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Cronbach's α는 .947이었다. 

4.2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382명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산정한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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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 s.e. skew kurtosis

AUTO 4.260 0.663 -0.784 0.416
COMP 3.587 0.856 0.033 -0.515

RELATE 4.225 0.621 -0.490 -0.323
INMO 4.250 0.559 -0.459 -0.325

EXMO 2.616 0.914 0.416 -0.202
SL 3.762 0.619 -0.125 -0.436

FLOUR 4.002 0.578 -0.216 0.003
 note;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INMO(internal motive), EXMO(external motive); 

 SL(serious leisure); FLOUR(flourishing)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측정도구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정규분포인지를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로써 평가하였다. 왜도는 
분포의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정규분포, t 분
포와 같이 대칭인 분포의 경우 왜도가 0이다. 첨도는 분
포의 꼬리 부분의 길이와 중앙 부분의 뾰족함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통계량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변수
의 왜도와 첨도 통계량이 2.3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Lei 
& Lomax(2005)[57]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정
규분포의 가정이 수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본심리욕
구의 하위변수 중 자율성과 관계성의 평균값이 4.2 수준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 유능성은 상당히 낮은 
3.587의 평균값을 보인다. 참여동기는 내재적 동기의 평
균값이 4.250으로 나타나 외재적 동기의 2.616보다 훨
씬 높은 수준을 보인다. 진지한 여가의 평균값은 3.762, 
플로리시의 평균값은 4.002로 나타나 높은 수준을 보인
다.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플로리
싱은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참여동기(내
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진지한 여가와 모두 1% 수준에
서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COMP RELATE INMO EXMO SL FLOUR

AUTO .479** .483** .535** .205** .477** .520**
COMP .426** .393** .407** .548** .453**

RELATE 　 .629** .148** .522** .523**
INMO 　 　 .251** .629** .582**

EXMO 　 　 　 .371** .294**
SL 　 　 　 　 .711**

note 1) * p〈0.05, ** p〈0.01
     2)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INMO(internal motive), 
EXMO(external motive); 

     SL(serious leisure); FLOUR(flourishing)

Table 2. Correlations

이는 독립변수인 기본심리욕구와 매개변수인 참여동
기, 진지한 여가가 종속변수인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와 참여동기 간에도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참여동기와 
진지한 여가 간에도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계
수를 보이는데, 이도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4.3 가설의 검증
4.3.1 가설 1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모든 
변수의 VIF값을 산출한 결과 모두 임계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다중공선성 문제는 해결되었다. 

기본심리욕구가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결과를 Table 3에 요약하였다.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모델 1에서는 경력변수가 5% 수
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있다(β=.132, p<.05). 이를 통하여 골프를 친 
경력이 길수록 플로리싱이 향상된다는 긍정적 효과를 확
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를 추가한 모델 2에서는 자율성(β=.280, p<.01), 
유능성(β=.166, p<.01), 관계성(β=.307, p<.01) 등은 
1% 유의수준에서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기본심리욕구와 플로리싱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
는 없지만, 심리적 안녕감[9,20,27,39], 행복감[28] 등과 
같이 플로리싱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는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가 
된다. 

variable model 1 model 2

control
GENDER 0.000 -0.034
CAREER 0.132* 0.046

AGE -0.097 -0.056

inde-
pendent

AUTO 0.280**

COMP 0.166**

RELATE 0.307**

Adjusted R2 0.039 0.390
F 4.578* 29.044**

note 1) * p〈0.05, ** p〈0.01
    2)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Table 3. Test of Hypothes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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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가설 2의 검증 
참여동기가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결과가 Table 4에 요약되었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화 회
귀계수를 보면 내재적 동기(β=.550, p<.01), 외재적 동
기(β=.130, p<.01)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여동기와 플로리싱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참여동기와 
생활만족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를 검증한 다수의 선
행연구[31,58,59]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
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가 된다. 

variable model 1 model 2

control
GENDER 0.000 0.010
CAREER 0.132* 0.103*

AGE -0.097 -0.112*

inde-
pendent

INMO 0.550**
EXMO 0.130**

Adjusted R2 0.039 0.385
F 4.103* 35.112**

note 1) * p〈0.05, ** p〈0.01
     2) INMO(internal motive), EXMO(external motive).

Table 4. Test of Hypothesis 2 

4.3.3 가설 3의 검증 
기본심리욕구가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결과를 Table 5에 요약하였다. 

variable
dependent

INMO EXMO

control

GENDER -0.107* 0.038

CAREER -0.059 0.001
AGE 0.082 -0.029

inde-
pendent

AUTO 0.269** 0.184*
COMP 0.092* 0.395**

RELATE 0.464** 0.124*
Adjusted R2 .475 .390

F 39.354** 29.044**
note 1) * p〈0.05, ** p〈0.01
     2) INMO(internal motive), EXMO(external motive);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Table 5. Test of Hypothesis 3 

내재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변수
이다(β=-.107, p<.05). 이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내재
적 동기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가 
내재적 동기인 경우(F=39.354, p<.01)와 외재적 동기인 

경우(F=29.044, p<.01), 모두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는 참여동
기(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요인인 기본심리
욕구가 내재적 동기를 강화시킨다는 자기결정이론의 주
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
정성요인이 외재적 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파크골프 이용자의 경
우 참여동기를 제고하는 요인으로서 기본심리욕구의 중
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설 3은 지지가 된다. 

4.3.4 가설 4의 검증 
기본심리욕구와 플로리싱 간 관계에서 참여동기가 가

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모
델 4를 이용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95%의 신뢰구간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
을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
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첫째, 기본심리욕
구 중 자율성이 독립변수이고, 참여동기 중 내재적 동기
가 매개변수일 때,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
의 하한값(.1509)과 상한값(.2575)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자율성이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서 내재적 동기가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율성이 독립변수이고, 외재적 동기가 매개변수일 때,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0097)과 
상한값(.0507)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자율성
이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치는 데도 외재적 동기가 유의
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기본심리욕구 중 유능
성이 독립변수일 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가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95%의 신뢰구간에서 간
접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이 독립
변수인 경우 참여동기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
두가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지
지가 된다. 이상의 결과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플로리싱이 개선되지만 참여동기의 충족은 플로리싱 개
선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
다. 파크골프 이용자나 파크골프장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참여동기 충족에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파크골프 이용자
의 플로리싱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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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inde. med.

AUTO
INMO .2025 .0272 .1509 .2575
EXMO .0278 .0105 .0097 .0507

COMP
INMO .1385 .0185 .1033 .1760
EXMO .0318 .0135 .0077 .0601

RELATE
INMO .2497 .0337 .1889 .3182
EXMO .0229 .0110 .0031 .0463

note;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INMO(internal motive), EXMO(external motive).

Table 6. Test of Mediating effect 

4.3.5 가설 5의 검증 
기본심리욕구와 플로리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진지한 

여가가 가지는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Table 7에 
요약하였다. 유의한 상호작용항 변수는 ‘자율성*진지한 
여가’ 이다. 따라서 자율성이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지한 여가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variable 1 2 3

control
GENDER -.0123 .0008 .0012
CAREER .0022 -.0028 .0003

AGE -.0636* -.0683** -.0731*

inde-
pendent

AUTO -.3052
COMP -.1841

RELATE -.1162

moderator SL -.0288 .3985** .2134

interaction
terms

AUTO*SL .1394**
COMP*SL .0641

RELATE*SL .0836
Adjusted R2 .5688 .5278 .5524

F 82.4327** 69.8603** 77.1366**
note 1) * p〈0.05, ** p〈0.01
     2)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INMO(internal motive), EXMO(external motive); 
      SL(serious leisure).

Table 6. Test of Mediating effect 

유의한 조절효과가 존재한다고 검증된 경우에 조절효
과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Fig. 2의 그래프를 작성하였
다. 단 이러한 분석은 가설 검증과는 무관하고 조절효과
의 방향이나 크기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Fig. 2에
서 보면 진지한 여가의 수준이 낮은 파크골프 참여자라
도 자율성이 증대하면 플로리싱도 증대한다. 단 진지한 
여가의 수준이 높은 참여자는 플로리싱 증대 폭이 더 크
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가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생시
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te; AUTO(autonomy), SL(serious leisure); FLOUR(flourishing).

Fig. 2. Moderating effect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로 들어서고 있
는 파크골프가 참여자들의 플로리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기결정이론을 적용하여 
기본심리욕구와 참여동기가 직접 및 간접적으로 플로리
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진지한 여가
의 수준에 따라 기본심리욕구가 플로리싱에 미치는 영향
이 달라지는지도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설
문지 조사방법을 채택하고 광주·전남지역의 파크골프 이
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성실한 답변을 한 382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의 세 가지 하위변수로 구성하
고, 참여동기는 선행 연구에 제시한 내적동기, 힐링동기, 
건강동기, 교류동기 등을 내재적 동기로, 경쟁동기는 외
재적 동기로 분류하였다. 진지한 여가와 플로리싱은 단
일 변수로 측정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을 검정한 
결과, 독립성과 다중공선성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실증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
크골프 참여자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
성 등은 플로리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참여동기인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도 모두 플로리싱
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참여자의 
플로리싱 개선을 위해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나 참여
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
째, 기본심리욕구가 충족이 되면 참여동기도 강화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내재적 동기를 
강화시킨다는 자기결정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또한, 기본심리욕구가 외재적 동기에도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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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참여자의 동기부
여를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의 유형별, 
참여동기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참여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
욕구의 충족이 플로리싱을 개선하지만 참여동기에 대한 
촉진을 통하여 플로리싱 개선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본심리욕구와 플로리
싱 간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율성의 경우 유의한 조절효과가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진지한 여가 활동으로 파크골프를 대하는 
참여자에게는 유능성이나 관계성보다는 자율성을 충족시
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파크골프 경영에게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조절효과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
를 작성한 결과, 진지한 여가의 수준이 높은 참여자일수
록 플로리싱 증대 폭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진지한 여가가 플로리싱 개선에 긍정적인 조절효과
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파크골프 활동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
에서는 이용자의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생활만
족, 참여만족, 여가만족 등에 초점을 둔 결과가 발표되었
다. 이러한 변수들은 파크골프 이용자의 혜택을 부분적
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파크골프 이용자
가 추구하는 목표가 단순히 긍정 정서를 가지는 것에 머
무르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있을 수도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변수를 포괄할 수 있는 플로리싱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분석함으로써, 추후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둘
째, 진지한 여가의 개념은 의욕적인 여가활동 형태와 수
준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파크골프는 기술 수준이 어
느 정도 되어야 이용자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또
한,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면 인내심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파크골프 이용
자에게 최초로 진지한 여가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하였고 
그 결과 진지한 여가가 파크골프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여가 활동
에 억지로 참여하는 경우는 그 효과를 개선될 수 없을 것
이다. 특히 파크골프의 경우는 일정한 기술 확보와 꾸준
한 참여가 있어야 이용자가 기대하는 플로리싱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적이고 유능하며 우호적인 대인관
계를 원하는, 즉 자기결정성의 수준이 높은 참여자일수
록 적극성이 높아지고 결과도 나아질 것이며 그 결과 플

로리싱이 높아질 것이다. 
점점 노령화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남녀노소별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레저라는 점에서 
파크골프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
의 결과가 가지는 정책 및 경영상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환경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파크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연 손상은 불가피하다. 그
러한 손상에 대한 보완책이 정책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파크골프장을 임야 등에 조성
하도록 법적 제도의 기준이 마련된다면 효율적인 국토이
용이 가능할 것이다. 민영으로 파크골프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머무는 농촌관광휴양단지에 회원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서의 
연계가 가능한 관광 효과,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새로운 
테마파크와 연계한 개발 효과, 관광 명소화를 통한 세수 
확대 및 지역특산물 홍보의 효과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파크골프 운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크
골프장 유료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파크골프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민영 파크골프장이 조성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료화나 민영화는 정부의 재
정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것과 동반되어야 시민의 참여
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셋째, 파크골프장의 부대
시설이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호텔
과 클럽하우스 시설을 갖춘 파크골프장 건설이 필요하
다. 본 조사에서 ‘호텔과 클럽하우스 시설을 갖춘 파크골
프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문항을 포함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이 문항의 평균값이 3.63 (표준편차 1.088) 
으로 나와 파크골프 이용자의 호응도가 높았다. 넷째 스
크린 파크골프의 확대이다. 스크린 파크골프는 스크린을 
통해 규칙, 에티켓 등의 이론 교육이 쉽고, 시간적 제약
이 적어, 공동체의 친목 도모 및 여가 생활의 활력소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파크골프 참여자의 플로리싱 개선이라는 새
로운 주제를 다루었지만 많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일
반화를 제한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
완하기 위한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
에 편향된 자료가 수집되어 일반화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반영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연구 설계와 관련
된 한계이다. 본 연구는 산과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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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이용자의 플로리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
인 중 일부만을 분석하였다. 다양하게 변수의 범위를 확
대하여 분석할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감안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
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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